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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남아메리카 지역의 아마존강이 원산인 담수가오리는

1990년 유럽 및 북아메리카, 일본 등지에 관상어로 수출

되기 시작하 고1),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상업용 수족관을

통해 관상용으로 분양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담수가

오리 중에서 모토로 담수가오리(Potamotrygon motoro)

는 등쪽에 갈색 또는 황토색 바탕에 검은 고리 모양의 무

늬가 퍼져 있어 마블 모토로(Marble motoro)라고도 불린

다(Fig. 1). 모토로 담수가오리는 적정 수온 24~26。C에서

50 cm까지 자라며 다른 종류의 민물가오리에 비해 상

적으로 사육이 용이하여 입문용 민물가오리로 분양이 되

고 있지만, 꼬리 상부에 1개 이상의 독 가시가 있어 취급

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모토로

담수가오리 독 가시에 의한 손상에 한 보고가 없어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상업용 수족관에서 일하는 35세 남자 환자가 내원 1시

간 전 수조를 청소하다 모토로 담수가오리의 꼬리부분 독

가시에 오른쪽 2번째 손가락 원위 부위를 찔린 후 발생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 다. 과거력상 특이병력은 없었으

며 생체징후는 혈압 130/80 mmHg, 맥박 60/분, 호흡

20/분 체온 36.4。C 고, 의식은 명료하 다. 환자는 모토

로 담수가오리의 독 가시에 손가락을 찔린 직후 극심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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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motrygon motoro, also known as the Marble motoro, is a potamodromous freshwater ray native to the basins of

the Amazon River. Marble motoros were introduced to South Korea in the 2000s, and, because they are easy to

raise, were sold as aquarium fish. The aim of this report is to illustrate a new case involving envenomation by a

Marble motoro. A 35-year-old commercial aquarium assistant came to the hospital after being pricked by a Marble

motoro. The clinical picture in this case showed acute local pain with minimal systemic manifestations. This patient

recovered after receiving symptomatic treatment and wound care. This case of envenomation accentuates the

potential for injury among people coming in contact with a venomous Marble mot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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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함께 실신할 것 같은 어지러움이 있었다고 하 으나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에는 손가락에 약간 욱신거리는 통

증 이외에 어지러움, 구역, 구토 등 다른 전신 증상은 호소

하지 않았다. 손가락의 상처부위는 길이 6 mm 이고, 깊이

는 부분적으로 피하조직까지 침범한 열상이 관찰되고 있

었다(Fig. 2). 상처주위로 홍반과 부종이 동반되어 있었으

나 괴사조직은 관찰되지 않았고, 잔존하는 가시 등의 이물

질도 관찰되지 않았다. 응급실에서 4시간 동안 환자의 생

체 징후를 관찰하 으나 특이 변화 없었고, 전신 증상을

시사하는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상처부위 소독 및 드레

싱 시행하 고, 이차감염 가능성과 부분적인 조직괴사 가

능성에 해 설명하 다. 어지러움, 구역 구토 등 전신증상

발생시 즉시 응급실 내원할 것을 설명한 후, 경구용 항생제

처방하여 환자는 퇴원하 다. 환자에게 2일 후 응급실에서

추적관찰 하기로 설명하 으나 다시 내원 하지 않았다.

고 찰

모토로 담수가오리는 생물학적 분류상 척삭동물문

(Chordata), 판 새 아 강 (Elasmobranchii), 홍 어 목

(Rajiformes)에 속하며 남아메리카의 우루과이, 파라나,

오리노코 등 아마존강 유역에서 서식한다2). 등쪽에 특징적

인 문양으로 인해‘Ocellate river stingray’또는‘South

American freshwater stingray’라고 불리기도 한다. 모토

로 담수가오리는‘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

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부록Ⅱ에 수록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국제 상업 거

래가 허용되지만 CITES의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3). 그

러나 브라질, 콜롬비아 등의 원산지로부터 불법적인 수출도

이루어 지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양식에 의한

번식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토로 담수가오

리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이며, 개인 수족관이나 인터넷 동

호회 등을 통해 개체의 번식과 분양도 이루어지고 있다3).

가오리 독 분비 표피세포(venom secretory epidermal

cell)의 형태학적 연구에 따르면 바다에 서식하는 가오리에

비해 민물가오리의 척추돌기 독 가시에서 상 적으로 많은

단백질 분비 세포가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민물

가오리에서 더 심한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하 다4).

페르시아만 연안에 서식하는 바다가오리(Himantura ger-

rardi)의 독 가시에서 추출한 독성물질을 생쥐의 복강에

투여한 동물 실험에서 LD50은 약 100 mg kg-1이었고, 심

전도상 박동의 증가, PR 간격의 감소, Q파와 T파의 변화

등 심장 독성이 나타났다5). 모토로 담수가오리에서 추출한

독성물질의 통증 유발 부분(pain-producing fraction)은

50。C 이상의 온도에서 해당 부분이 불활성화되었다6). 또

한 담수가오리에서 뱀, 전갈, 벌, 도마뱀 등의 독에서 발견

되는 히알루론산분해효소(hyaluronidase)가 추출되었다7).

히알루론산분해효소는 그 자체로 독성물질은 아니지만 척

추동물의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에 주요성분으

로 존재하는 히알루론산을 분해하여 독성물질의 흡수와

확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토로 담수가오

리에서 겔여과법(gel filtration)과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

피(ion-exchange chromatography)로 추출된 히알루론

산분해효소는 20~30。C의 환경에서 30분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40。C에서는 30% 정도만 활성이 유지되고, 또

한 헤파린, Fe2+, Mn2+, Cu2+에 의해서도 불활성화된다8).

모토로 담수가오리에 의한 전신독성은 오심, 구토, 설

사, 발한, 전신 쇠약감, 두통, 현훈, 복통, 실신, 경련, 호흡

부전, 부정맥, 저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다2). 그러나 사망

한 증례는 상 적으로 드문 편이며 부분 심장이나 복부

에 관통상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0). 전형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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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wound of the patient injured by marble motoro.Fig. 1. The marble motoro (Potamotrygon motoro).



분 증상은 급성기에 손상이 발생한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

이며 2시간 정도 지속되는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부분적인 감각이상, 부종, 출혈, 괴사 등이 나타날 수 있

고, 손상이 발생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처부위에 이

차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직의 괴사나 피부의 만성궤

양 등이 발생할 수 있다11).

모토로 담수가오리에 의한 손상의 치료는 일차적으로 전

신증상 발생시 경과관찰 및 증치료이며, 이와 함께 급성

기 통증 경감과 상처부위 이차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

여 및 가시 등의 잔존하는 이물질 확인과 괴사조직 제거가

필요할 수 있다1,12). 민물가오리는 아니지만 바다가오리의 독

가시에 의한 손상 증례를 후향적으로 연구한 보고에 따르면

급성기 통증에 한 진통제 처방과 43.3。C에서 45.6。C의 온

수에 상처 부위를 30분 정도 담그는 것이 추가적인 진통제

투여 없이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다12). 이러한 온수

에 의한 통증 경감의 효과는 히알루론산분해효소가 40。C

에서 불활성화 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8). 또한

원산지인 브라질의 파라나강 일 에서 채집된 모토로 담수

가오리의 독 가시 점액과 주변 강물의 균주를 연구한 보고

에 따르면 주로 Aeromonas hydrophila, Enterobacter

cloacae, Citrobacter freundii 등 그람음성균이 동정되었

다13). 비록 야생 환경 달리 수족관에서 길러진 모토로 담수

가오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균주 동정의 결과를 직접 적

용할 수는 없지만, 손상 부위 이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

생제 투여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인 남아메리카에서처럼 야생의

민물가오리를 직접 접촉하여 사망한 증례와 같이 심장이

나 복부에 관통 손상을 입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개인 수족관에서 번식과 분양이 늘어나고, 상

적으로 고가이던 가격이 낮아지면서 관상용으로 모토

로 담수가오리를 키우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며, 이에 따라 수조 청소나 관리 중 손상을 입는 경우도 증

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호회 게시판과 상업용 수족관 홈

페이지에서 모토로 담수가오리 꼬리 부분의 독 가시에

한 언급과 일반적인 설명은 되어있지만, 전신독성의 가능

성 및 상처의 합병증 등에 한 구체적 정보는 부족하다.

앞으로 모토로 담수가오리를 포함한 독성민물가오리의

국내 현황 및 손상발생시 증상 및 합병증에 한 홍보와

치료지침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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